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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여행

몬세라트역. 아주 조그만 플랫폼

에 오직 까마예라 산악열차만 들어

오고 나가는 역이다. 초록색 타일이 

깔려 있는 역 안으로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그 광경이 어쩐지 

현실감이 없어 마치 해리 포터 영화

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동화적

인 느낌은 지상으로 올라와 우리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을 때 정말

로 딴 세상으로 왔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투명할 정도로 새파란 하늘 아

래 솟아 있는 기암산과 그 기슭에 자리한 몬세라트 수도원

의 전경이었다. 바위산은 어떻게 그런 모양이 되었는지 모

르지만 길쭉한 봉우리마다 둥그렇게 마디가 져서 언뜻 보

면 마치 거인들이 모여 서 있는 것 같았다. 11세기에 처음 

지어졌다는 테라코타 색깔의 베네딕트 수도원은 아무런 의

도도 목적도 없는 듯 담백하고 경건하기만 한 모습이었다. 

사각형의 무심한 벽돌 건물에 조그만 창들이 균일하게 나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하늘이 너무 새파란 색이라 적응

이 잘 안 될 정도였다. 그런데 이곳은 뭔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기운이 있어서 이상하게 집중력이 강해지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기차역에서 내리면 기암산과 수도원이 

한눈에 보이고 조금 더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온다. 거기서 

멀리 눈 닿는 곳까지 산이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산과 

산 그림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눈 아래 보이는 가없는 풍경

은 푸르스름하고 적막해서 우리가 정말 이 높은 산 위에 올

라와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건너편 산 절벽 위에는 커다란 

십자가 하나가 홀로 서서 산 아래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다.

 

전망대에 서 있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파졌다. 점심을 어디

서 먹지? 바르셀로나의 영산 몬세라트에 와서 제일 먼저 하

는 일이 먹을 것 고민이라니 좀 한심했지만 점심 시간이 훨

63. 몬세라트 (Montserrat) - 라 까페테리아

씬 지난 시간이라 우리는 상당히 지

쳐 있었다. 전망대 앞에 근사해 보이

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우리

에게 남은 옵션은 카페테리아에 가

서 먹는 것이다. 오기 전에 검색해 보

니 너무 비싸고 음식도 형편없이 맛

없다는 혹평이어서 기대는 없었지

만 그곳 외에는 아이스크림 가게 밖

에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R 

과 나는 기차역 바로 앞에 위치한‘la Cafeteria’로 들어갔다.

 

몬세라트‘라 카페테리아’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운동장만한 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층에도 홀

이 있어서 평소에 몬세라트를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

은지를 짐작하게 했다. 줄을 서서 카운터에 진열된 음식들

을 보니 의외로 먹음직하고 정갈하다. 따뜻한 김이 솟아오

르는 음식들을 보니 배가 더 고파졌다. R은 까딸루냐 소세

지와 하얀 콩, 그리고 스패니쉬 올리브를, 나는 로스트 치킨

과 감자튀김 그리고 샐러드 한 접시를 먹기로 했다. 각 접시

마다 작은 빵이 하나씩 따라 나왔다. 계산대에는 영어는 전

혀 못하고 스페인어와 까딸루냐어를 섞어 쓰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각자 트레이한 가득 음식을 가지고 온 우리에게 

함박웃음을 지으며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음식값은 

미리 비싸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조금 놀랄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다.

 

우리는 한적한 이층으로 올라가서 아래층을 내려다 보며 

점심식사를 했다.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 되어 있는 카페테리

아 이층은 밑에서 들려 오는 사람들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뒤섞여 아늑한 분위기였다. 음식 역시 기대 이상으로 맛있

었다. 흔히 관광지 카페테리아 음식은기름지고 신선하지 못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었

다. 가격도 적당하고 맛있는데 사람들은 왜 혹평을 했을까? 

우리는 몬세라트 후기에‘라 카페테리아’먹을 만하다고 좋

게 평을 해서 올리자고 얘기하면서 접시들을 싹 다 비웠다.


